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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삼등 열차 
(The Third-Class Carriage  c. 1862 -1864)

오노레 도미에 (Honore Daumier 1808 - 1879)

캔버스에 유채 65.4 cm x 90.2 cm

뉴욕� 메트로폴리탄� 미술관

아주 오래전, 배낭여행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

시절, 파리에서 마르세이유까지 야간열차를 타고 간 적

이 있다.‘테제베(TGV)’같은 고급 총알 기차가 아니고 

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오후에 출발해 밤새도록 천천

히 달리는 삼등 열차였다. 게다가 시골역 마다 빠짐없

이 들러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바람에 달팽이 속도로 

가게 되었다. 

좌석은 칸 단위로 되어 있어서 한 칸에 마주 보는 좌

석이 한쌍씩 있는데 피곤에 전 나는 창문가에 앉아 배

낭을 끌어 안고 잠을 자고 있었다. 어느 시골역에서 떠

들썩한 일행이 내가 앉은 좌석 칸으로 들어왔다. 중년 

여자 한 명과 할머니, 아이 하나, 중년 남성 둘이었는데 

다 가족 같았다. 영화에서 보던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 

사람들 차림을 한 그들은 좌석에 앉자마자 부스럭거리

며 음식을 꺼내어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. 

나는 자다가 깼지만 그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을 멀뚱

히 보고 있기가 뭐해 그냥 실눈을 뜨고 자는 척했다. 석

양이 내린 밖에는 프랑스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다. 

그들은 삶은 계란, 치즈, 빵, 와인 등을 꺼내어 열심히 먹

었다. 중년 여자는 어머니인 듯한 할머니에게 계란껍질

을 까주고 와인을 먹이면서 살뜰히 보살핀다. 소박한 

식사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기차 창으로 비

치는 석양빛에 물들어 정다우면서도 뭔가 아련히 향수 

어린 분위기를 자아냈다. 

19세기 프랑스 정치 및 사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

시각을 세웠던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‘삼등 열차’그림

을 보면 어김없이 그때의 기차 여행이 떠오른다. 흔들리

는 삼등 열차에 앉아 가는 사람들이 그때의 그 시골 사

람들과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. 

19세기 중반의 파리, 새로운 근대 도시 서민들의 삶

이 기록된 이 작품 속에 등장 인물들은 고단한 하루 일

정을 마치고 막 생겨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집으

로 돌아가는 중이다.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애환이 담

겨 있기도 하지만, 힘든 삶 속에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

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. 미술 작품들 속

에 왕족과 귀족 등 지배 계급 인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

서서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림 속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

장면이기도 하다. 

 《김동백》  


